
선생을 증거하는 방법

작성일: 2011. 8. 31. (수)

작성자: 이선진 

[ 전에 받아 놓은 말씀을 교정하려 하였는데 

주님께서 새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하셔

서 

받게 되었습니다. ]

* 예수님 말씀 *

사랑아, 오늘은 선생 증거에 대해 받기를 원한다. 

사랑의 주 예수의 말씀이노라. 

먼저 선생을 증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자꾸나. 

먼저 너의 생각을 듣고 싶구나. 

(“저는 선생님에 대해 증거하면서 

다음의 두 가지에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첫 번째, 성경 상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육신 쓴 시대의 중심자를 쓰고 나타난 역사가 즐비

한데 

이 대한민국에는 그동안 ‘내가 메시아다.’주장하는 

이단의 종교들이 많이 있어 와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쓰시는 육신 쓴 사명자입니다.’

라고 증거하여도 일단 사람이라는 점만으로 

의심부터 하고 보는 선입관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군중 심리, 언론, 인터넷, 미디어, 법조계를 

너무나 맹신해 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가족, 지인의 말보다 그러한 것들을 더 믿어 버리더

라구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말해 주었구나. 사랑아. 

네가 말한 대로 대한민국의 민족성이 

시대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 맞다. 

사탄들이 교묘히 이러한 점을 노리고 

수작을 부려 놓은 것이다. 

선생은 하늘의 사람이다. 

어차피 땅의 증거로 증거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사랑아, 선생을 땅의 증거법으로 증거하면 

사람들이 듣고 따를 줄 아느냐. 

그들이 수긍하며 선생을 인정해 줄 것으로 아느냐. 

아니야. 애초에 번지수 자체가 틀렸노라. 

육계의 현실적인 방법으로만 증거하여 

한 생명이 섭리에 왔다고 치자. 

그러면 그러한 증거를 통하여 섭리에 온 자가 

과연 영적 휴거의 결정판인 신부급 휴거에 

성공하기가 쉬울 것으로 보이느냐. 

애초에 육적인 방법대로 증거를 하여 섭리로 온 자

는 

섭리에 와서도 육적인 근성으로 인하여 힘들어할 

자이니라. 애초에 영적인 증거로 오게 된 자는 

오로지 영적인 지혜와 진리의 증거만을 듣고 왔기

에 

육적인 환난풍파에 잘 흔들리지 않는다. 

선생이 바로 재림 증거해 버리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은 오직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양만 

올 수 있는 시대이다. 

나 예수의 말에 가슴 뜨끔하게 반응하는 자, 

영적 재림과 휴거의 말씀에 기뻐 반응하는 자 

그런 자만이 신부급 휴거에 합당한 자이니라. 

(“예수님, 그런데 아마 많은 섭리인들의 내면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선생님을 이 육계와 현실의 법칙과 이론으로 

정확히 무죄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으면 

속 시원하겠다는 마음이요. 저도 이런 마음이 있었

어요.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나 육적인 자들이 많아

서 

육적인 증거법이 더 쉽게 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 보았어요.”) 

사랑아, 그럴 거 같지. 

그러나 신약시대 때에도 구약시대 때에도 

철저히 하늘의 방법대로 하였을 때 역사가 일어났

지, 

육적인 방법대로 하였을 때에는 

정작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노라. 



(“주님, 저희는 아직 육적이고 

육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기에 

아직도 육적인 방법과 증거에, 

세상 사람들의 인식관으로도 인정할 수 있는 방법

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의 이런 육적인 인식관을 깨뜨려 주세요.”) 

사랑아, 먼저 선생이 누명을 쓰고 저곳에 간 것이 

철저히 영적인 역사였으며 

나 예수와 같이 시대의 죗값을 대속하는 것이라는 

걸 

백퍼센트 네 마음속 깊이 인정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하였을 때 더 이상 

세상적인 방법으로 선생을 증거하려 하지 않으며 

철저히 영적인 증거법으로 

선생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치 사도들처럼 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내 주는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나 예수의 사명과 나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전하였다.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것을 

그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전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사도들과 복음 전파자들의 수고와 노력 위

에 

하늘 아버지의 강권적인 역사가 더해져 

신약역사가 꽃을 피우게 된 것이다. 

이처럼 하늘의 역사는 

오직 하늘의 방법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다. 

자꾸만 세상의 방법대로 선생을 증거하려 하니 

생명들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섭리를 나가는 것

이다. 

이제는 때가 지나 

오로지 영적인 방법으로 선생을 증거해야 

그 위에 하늘 아버지의 강권적인 역사가 더해져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정말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뜬 구름 잡는 이야기로도 들릴 테고 

허황된 이야기로도 들리겠지만 

그것이 하늘의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너희가 진정 하늘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하늘의 방법대로 행하여라. 

그래야만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도 

그에 필적할 만큼의 역사를 감행하여 주는 것이다. 

알겠느냐. 

선생 증거는 오직 영적인 방법으로 증거하는 것이

다. 

(“주님, 그러면 영적인 방법으로 선생님을 증거하였

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생명에 대해서는

어차피 안 될 생명이었다고 생각하면서 

미련도 후회도 남기지 않아도 됩니까?”) 

마가복음 6:11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지금은 이런 시대이니라. 

들을 자는 듣고 듣지 않을 자는 듣지 않는 것이다. 

네 마음속 미련도 후회도 남김없이 떨어 버려라. 알

겠느냐. 

이것이 지금의 선생을 증거하는 방법이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오직 기대하여 봅니다. 

어차피 저 혼자의 힘으로는 

생명 구원 결코 불가능한 것을 아니까 

하늘의 방법대로 해 볼게요.”) 

그래. 이것이 나와 함께하는 전도이니라. 

사랑한다. 안녕. 나 예수가. 


